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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SK 경영진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”
참여연대, 주주대표소송 추진 … 최태원-손길승 회장 이사직 물러나야

참여연대가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중이라고 

발표했다.

참여연대는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

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K와 SK텔레콤 이사직을 물러나지 않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현

재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.

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․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보았을 때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

소송으로, 참여연대는 2001년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900여억원의 손해배상 판

결을 받아낸 바 있다.

참여연대는 2003년 1월 최태원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부터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1심과 

항소심 판결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다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.

또 증권거래법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총 발행주식 수의 0.01%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권한

을 위임하면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요건이 충족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.

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“아직 소송시기와 대상의 범위, 적용법률 등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지 

않았지만 SK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명백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”이라고 

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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